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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며

우리가 자본주의의 쇠퇴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강대국들 간 제국주의 패권경쟁이 가속화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파이가 작아지면, 강도들은 노획물을 두고 서로를 상대로 더욱 더 수위를 
높여가며 싸운다.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기존 제국주의 강대국 (미국, 서유럽, 일본)과 떠오르는 제국주의 강
대국 (중국·러시아) 사이의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이유다.[1] 그 결과는 
한편으로는 미·중 간 무역전쟁[2], 서방의 러시아 제재[3], 그리고 모든 강대국들의 군비확충이
었다.[4] 다른 한편 지난 20년 우리는 반식민지 나라들을 상대로 한 강대국들의 몇 차례 제국
주의 전쟁을 목격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아프간[5] 및 이라크[6] 침공과 1년 전 러
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7]이다.

이 글에서는 현 단계 강대국 패권경쟁이나 우크라이나 전쟁 또는 중·러의 제국주의 강대국 부
상 등에 대한 RCIT의 평가분석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그 보다는 현재 가속화하는 강대국 
패권경쟁을 맥락으로 하여 자칭 좌파 정당들 사이에서 중요한 노선적 지위를 획득해온 한 이
데올로기적 개념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그것은 이름하여 “다극 세계질서”라는 것이다. 이 개념의 주창자들에 의하면 이제까지 미국 
및 그 동맹국들이 지배해온 기존 “단극” 세계질서가 이 새로운 글로벌 체제로 대체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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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그렇게 대체되어야 한다. 푸틴과 중국 정권, 그리고 많은 스탈린주의 당들이 이 이데올로
기의 핵심 주창자들이다. 또 브라질 대통령 룰라, 미국 ‘민주사회주의자’ 상원의원 버니 샌더
스, 그리스 시리자(SYRIZA) 정부 당시 재무장관 야니스 바루파키스 등을 주요 대표자로 하는 
리버럴 개량주의 "진보 인터내셔널"도 이 “다극 세계질서” 개념의 홍보대사로 봉사하고 있다. 

  
  1) "다극 질서": 푸틴 & 시진핑 대외정책 노선의 핵심 요소

언젠가부터 “다극 질서” 개념이 러시아와 중국의 대외정책 노선에서 중요한 지위를 점하기 시
작했다. 2022년 2월 초 푸틴-시진핑 회담을 통해 나온 공동선언에서도 이 “다극 질서”를 공
식 천명했다. 이 선언에서 푸틴과 시진핑은 “진정한 다극체제”와 “국제관계의 민주화”를 핵심 
특징으로 하는 새로운 세계질서를 촉구했다.[8]

푸틴은 각종 연설에서 이 구상을 반복해서 제창했다. 최근 신년 연설에서 푸틴은 자신의 우크
라이나 침공이 "정의로운 다극 세계질서"를 구축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리의 
나라, 우리의 이익,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위한 우리의 투쟁은 정의로운 다극 세계질서를 추
구하는 다른 국가들에게 의심할 바 없이 고무적인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9]

그리고 2022년 10월 러시아의 대표적인 친 정권 싱크탱크 발다이 토론클럽에서 진행한 기조
연설을 통해 푸틴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다극 세계의 진정한 민주주의는 일차적으로 어느 
국가든, 어느 사회든, 어느 문명이든 자신의 길을 추구하고 자신의 사회-정치체제를 조직할 
수 있는 능력에 관한 것이라고 나는 확신합니다."[10]

최근 마자오쉬 중국 외교부 제1부부장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부 장관의 회담에서도 
이 같은 구상에 대한 지지를 확인했다. "양국 관리들은 양국의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을 안정
적으로 수호하고, 보다 정의롭고 민주적인 다극 세계질서를 함께 구축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
다."[11]

당시 러위청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베이징에서 열린 2019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소 포럼 연설
에서 "중국은 다극 세계의 가치를 믿으며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을 지지한다"고 밝혔다.[12]

또 환구시보는 최근 기사에서 "그러나 세계는 바뀌었고, 다극 세계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
었다"라고 선언했다

실제로 바이든 정부 국가안보회의에서 현재 중국·대만 수석국장을 맡고 있는 러시 도쉬가 최
근 출간한 책에서 보여주듯이, “다극 세계질서” 개념은 이미 수년 동안 중국의 대외정책 독트
린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미 1997년 대사 회의에서 당시 장쩌민 총서기는 "세계 다극체
제"를 거론했다.[15]

  2) 국제 스탈린주의: "노동자 연대와 다극 세계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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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스탈린주의 당들이 "다극 세계질서"를 구축한다는 푸틴과 시진핑의 목표를 공유한다 그
들에게 주적은 미 제국주의가 지배하는 "단극 질서"다. 2022년 8월, 겐나디 주가노프가 이끄
는 러시아의 최대 “공산주의”당인 러연방공산당(KPRF)은 다음과 같은 강령적 제목을 단 성명
문을 발표했다. "미 제국주의를 타도하라! 노동자 연대와 다극 세계 만세!"[16]

이 성명은 "미국 및 그 위성국들이 러시아를 상대로 추구하는 공격적인 정책에 대한 항의"와 
함께 "우크라이나의 탈무장화와 탈나치화에 대한 지지"를 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 스탈린
주의자들이 말하는 “다극 세계”가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 잘 드러내주고 있는 성명이다. 다
시 말해, “다극 세계”라는 구상을 전파하는 것은 1)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지하는 것, 그
리고 2) 미국 및 그 동맹국들에 대항하여 사회제국주의적 “조국 방어”를 하는 것, 이 두 가지
와 불가분의 관계라는 점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성명이다.

우리가 다른 곳에서 언급했듯이, 이와 같이 우크라이나 인민을 적으로 한 러시아의 전쟁을 지
지하는 사회제국주의 정책은 주가노프의 러연방공산당으로 국한되지 않는다.[17] 2022년 10월 
아바나에서 열린 22차 공산당·노동당 국제회의에 참가한 34개 “공산”당들이 서명한 성명서도 
같은 정책, 같은 구상을 표명하고 있다.[18]

또 2021년 6월 26개국 공산당들이 채택한 또 다른 국제 성명은 이들 스탈린주의자들이 강대
국 패권경쟁을 “제국주의 진영 대 사회주의 진영 간의 대결”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다. 즉 한편에서 미국 주도의 제국주의 열강들과 다른 한편에서 미국 지배의 “단극, 신자유주
의 세계질서”에 도전하고 있는 “사회주의” 중국 및 그 동맹국 러시아, 이와 같이 두 서로 다
른 체제 간의 충돌로 보고 있는 것이다. 

“나토 동맹의 사실상의 리더 미국은 자신의 이익이 반중·반공 프로파간다를 중심으로 한 '신
냉전'을 점화하는 데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것은 전 세계의 모든 노동자들에게 위협이다. 버
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 악명 높은 ‘아시아로의 회귀’ 이래로, 미국 자본주의 엘리트들은 중화
인민공화국의 떠오르는 성공과 힘을 단극, 신자유주의 세계질서에 대한 위협으로 보고 있음이 
분명하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국 정부는 반중·반사회주의 정책을 더욱 더 공격적으
로 밀고 갔고, 많은 이들이 '신냉전'에 대해 얘기하기 시작했다.... 세계 최대 국가가 빈곤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이 왜 나토 열강에 안보 위협이 되는가? 답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패권과 자본가의 이윤에는 위협이 된다. 중국과 그 전략적 동맹국 러시아, 양국 모두 
수백 개의 미국 및 나토 군사 기지에 의해 사방이 포위되어 있다. 동유럽으로 확장하지 않겠
다는 약속에도 불구하고 나토는 끊임없이 러시아 국경에 점점 더 가까이 확장하고 있고, 우크
라이나의 반러시아 파시스트 세력을 돕는 동시에 러시아 인민을 겨냥하여 경제 제재를 사용하
고 있다. 세계가 또 다른 반공 냉전으로 추락하는 것을 허용해선 안 된다.”[19]

이 성명에 서명한 당들이 현재 자본가정부의 일원으로 있거나 (예를 들어 브라질, 스페인, 남
아공), 몇 년 전 그러한 일원이었던 (프랑스) 사실만 지적하고 넘어가겠다.

요컨대, 스탈린주의자들은 그 정확한 근거에서는 다소 다르지만 전략적 목표에서는 푸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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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이데올로그들과 매우 유사하다. 미국 주도의 "단극 세계질서"를 "다극 세계질서"로 대체
하는 것, 즉 중·러 제국주의의 글로벌 역할 강화를 촉진하는 것이다.

  3) 진보 인터내셔널: "독점 자본주의" 극복으로 가는 한 단계로서 "다극성"?

비슷한 전략을 판촉운동 하고 있는 것이 진보 인터내셔널이다. 이 진보 인터내셔널은 일련의 
집권당 정치인들을 포함하는 다양한 개량주의·포퓰리즘 당들의 네트워크다. 미국 상원의원 버
니 샌더스, 룰라의 PT(브라질), 야니스 바로파키스와 그의 DiEM25(그리스), 라파엘 코레아 전 
대통령(에쿠아도르), 제러미 코빈 전 노동당 대표(영국), 멜랑숑의 “굴하지 않는 프랑스” 소속
의 저명한 정치인들, 볼리비아 에보 모랄레스의 당, 아르헨티나의 집권 키르치네르주의 당 등
이 여기에 속해 있다.[20]

진보 인터내셔널 사무국장 파웰 워건은 최근 친 스탈린주의 성향의 저명한 미국 학술지 먼슬
리 리뷰에 강령적 차원의 내용을 담은 논설을 발표했다. 이 논설에서 워건은 레닌과 트로츠키 
당시의 공산주의인터내셔널을 비롯하여 그 밖의 식민주의 반대자들이 제창한 관점이 마침내 
결실을 맺고 있다고 주장한다.

"자본주의의 긴 역사에서 처음으로 세계의 경제적 무게중심이 결정적으로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무역의 균형추는 이제 중국으로 기울고 있고, 제3세계 국가들은 탈식민지 사회들의 저
발전을 가속화한 강요된 세계자본주의체제 불균형의 시기였던 미국 패권 시대의 종말을 준비
하고 있다. 이 과정에 의해 촉발된 구조운동이 전 지구에 진동을 보내고 있다. 자본의 지배로 
수세기에 걸쳐 형성된 이른바 '서방세계'는 기아, 빈곤, 기후변화의 재앙 앞에서 무력하다. 사
회 개선을 위해 경제적 힘을 배치하는 것 ㅡ  사적소유의 우위에 도전하는 과정 ㅡ 이 금지되
어 있는 구 식민 열강들은 자원을 사유재산 보호 방향으로 돌려놓고 있다. 파시즘이 고개를 
들고 있고, 자주적 발전의 길로 들어서려는 국가들에 새로운 X표가 그려지고 있다. 이런 식으
로, 구 냉전의 반혁명 드라이브가 새로운 세기로 밀고 들어오면서 다시 한 번 동일한 규모로 
약속과 테러로 채워지고 있다."[21]

"러시아가 이제 모방해야 할 모델로 정식 격상시키고 있는 사회주의 중국"의 지도 아래, 광범
위한 글로벌 동맹이 제국주의 질서에 도전할 것이다. “지난 세기의 식민 전쟁에서와 마찬가지
로 이 신 냉전에서 존엄한 삶을 건설하려는 많은 사람들의 열망이 첨예한 이데올로기적 단층
선을 가로질러 나아간다, 오늘, 제3세계 나라들 사이의 유대는 제국주의 위협에 맞서 공고해
지고 있다. 정치 프로젝트와 소신에서 전혀 다른 중국의 시진핑과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는 '
냉전 사고방식'을 거부하고 있다. 남아메리카 국가들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관점에서 출발하여, 워건이 “다극성” 개념을 제국주의에 맞서 싸우기 위한 도구로 간
주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신냉전의 유혹에 대한 단호한 저항은 다극성의 시급함을 부각한다. 다극성은 지난 500년 단
극 질서가 굳혀놓은 세계자본주의의 강요된 불균형에 대한 해독제다. 인류가 팬데믹에서 빈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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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르기까지, 전쟁에서 기후 재앙에 이르기까지 우리 시대의 문명 위기를 해결할 수 있으려
면 제국주의의 종속 드라이브에 맞서 자주적 발전과 협력에 기초한 대외정책을 구축해야 한
다.”

아예 더 나아가 이 "진보 인터내셔널"의 사무국장은 중국·러시아가 강력한 지위를 점하는 그러
한 새로운 세계질서가 독점 자본주의를 무너뜨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극성
은 독점 자본주의의 축적 드라이브 영역 밖에서 대안 정치 프로젝트들을 명확히 하고 서로 접
합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단계다. 그리고 그러한 이유로, 다극성은 집단 서방이 직
면한 가장 심대한 위협이다.”

이와 같이 "진보 인터내셔널"은 중·러 제국주의의 핵심 전략 개념을 채택하고 있을 뿐만 아니
라 나아가서는 푸틴주의 범주들 ("집단 서방 collective West"과 같은)까지 그 안에 통합시켜
놓고 있다.

  4) 중국·러시아는 "진보적" 열강인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다극 세계질서" 개념은 러시아·중국의 대외정책 노선에서뿐만 아니라 
스탈린주의 세력 및 개량주의-포퓰리즘 세력의 이데올로기 체계에서도 핵심 역할을 한다. 언
제나 RCIT는, 진정한 사회주의자들은 "다극 세계질서" 개념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주장해왔
다. 실제로 이것은 러시아·중국 제국주의의 이익에 봉사하는 개념이다.

중국이 “사회주의 나라”라는 스탈린주의 신화와는 달리 중국은 10여 년 전 제국주의 강대국
이 됐다. 우리가 여러 문서에서 상세히 설명했듯이, 1990년대 초에 여전히 스탈린주의 당이 
권력을 (1991년의 소련과는 대조적으로) 유지한 채로 자본주의 복고가 이루어졌다. 그 이래로 
대규모의 자본가 계급과 글로벌 선도 기업들이 만들어져 진화해나가고 있다. 아래 표 1과 2에
서 보듯이, 중국은 이미 미국보다 더 많은 억만장자와 독점체를 보유하고 있다.

표 1. 포춘 세계 500대 기업 보유 상위 10개국 (2020년) [22]

    나라          기업 수   점유율(%)
1 중국(대만 제외)   124개    24.8%
2 미국             121      24.2%
3 일본              53      10.6%
4 프랑스            31       6.2%
5 독일              27       5.4%

표 2. 중국과 미국, 후룬 글로벌 부자 리스트 1위국과 2위국, 2021년 [23]

     "알려진" 글로벌 억만장자 점유율 2021년
중국      1058명       32.8%
미국       696명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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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사회주의" 정권은 실제로는 스탈린주의-자본가 독재다. 이것은 몇 달 전 전례 없는 대
규모 시위를 촉발한 계엄령 식 제로 코로나 정책이나[24], 2019/20년 홍콩 민주화 운동에 대
한 잔학한 진압이나[25], 위구르인에 대한 끔찍한 민족 억압[26]과 같은 몇 가지 예만으로도 
명백하다. 중국 정권에 "사회주의"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여러 문서를 통해 보여주
었듯이, 중국은 오랜 패권국 미국에 도전하는 제국주의 열강이 됐다.[27]

마찬가지로, 푸틴 러시아에도 "진보"적이나 "반제국주의"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여러 
팜플렛에서 보여주었듯이, 러시아도 제국주의 열강이 되었다.[28] 비록 중국에 비해 경제력은 
덜하지만, 미국과 더불어 세계 최대의 핵무기 보유국이다. 이데올로기 측면에서 두 체제 간 
핵심적인 차이는 중국이 레토릭 상으로 “사회주의” 체제 건설을 주장하는 반면 푸틴은 그런 
레토릭 상의 가장조차 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는 점이다. 푸틴은 오히려 이반 일리인과 같은 
우익 군주제주의 이데올로그들을 공공연하게 찬양하고 대러시아 배외주의와 광적인 반 페미니
즘 · 반 LGBT+ 사상을 중심으로 한 극 보수적인 세계관을 홍보 전파한다.[29]

맑스주의자들은 "다극 세계질서" 개념의 의미에 대해 명확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극 세계
질서”는 미국 주도의 글로벌 질서를 복수의 열강이 주도적 역할을 하는 질서로 대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지배권을 놓고 서로 경쟁할 수밖에 없는 강
대국이 여럿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이것은 새로운 개념이 아닌 바, 20세기 전반에 세계는 그
러한 격렬한 강대국 패권경쟁의 시기를 경험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이 패권경쟁은 
1914-18년과 1939-45년 두 번의 파괴적인 세계대전으로 결과했다.

 
 5) 강대국들 간의 평화공존이란 불가능하다

강대국들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는 스탈린주의의 발상 자체가 완전히 터무니없다! 수천 
년 계급사회의 전 역사에서 제국들 간의 그러한 평화 공존은 존재한 적이 없다. 조만간에 지
배계급의 세력권 확대와 잉여생산물 증식 몰이는 곧 경쟁자들과의 충돌과 전쟁으로 결과했
다.[30] 이것이 21세기에는 왜 달라져야 하는가? 모든 강대국들이 최신 무기들의 병기창을 보
유하고 있는 오늘 더더욱 왜 달라진다는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우리의 팜플렛 중 하나에서 언급했듯이, “미국이 더 이상 절대 패권국이 아
닌, 복수의 강대국 중 하나에 불과한” 이 다극 세계질서란 "더 평화로운 세계질서는 확실히 
아니다! 그것은 일방주의와 제3차 세계대전의 중간 단계인 강대국들 간 공공연한 패권쟁투 단
계일 뿐이다!"[31]

실제로 푸틴주의 이데올로그들 중 보다 영리한 자들은 “다극 세계질서”가 “평화적” 질서가 아
니라 강대국 패권경쟁의 가속화, 군사적 긴장의 증가, 본격 전쟁의 위협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십분 인지하고 있다. 발다이 토론클럽의 프로그램 편성자이자 러시아국제문제위원회 (크렘린
의 공식 싱크탱크)의 프로그램 편성자를 맡고 있는 대표적인 푸틴주의 지식인 이반 티모페예
프는 이렇게 썼다. "객관적으로 세계는 러시아 대외정책 독트린에서 말하는 다극 세계로, 또는 
패권국 없는 세계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작금의 동향을 고려할 때, 그러한 세계는 정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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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주의를 대외정책 사고의 핵심 패러다임으로 하는 무정부 상태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
다."[32]

그리고 푸틴주의 중앙기관지 러시아투데이에 기고하는 러시아 정치분석가 티무르 포멘코는 "
다극 세계질서"가 1914년 또는 1939년 이전의 세계와 점점 더 닮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
다. 

"미국이 패권을 되찾으려 하면서 다른 나라들은 그 결과로 자신들이 지배당하는 것을 막기 위
해 국가 역량과 전략적 자율성을 높일 수밖에 없다. 이것은 새로운 군비 경쟁과 새로운 기술 
경쟁, 그리고 브릭스, 상하이협력기구 등과 같은 서방에 대한 대체 블록의 확대를 가져왔다. 
미국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이것이 애초 막으려 했던 다극성의 현실이다. 세계는 이제 1914년 
이전, 아니 더 나쁘게도 1939년 이전의 모습과 점점 더 닮아가고 있다. 경쟁하는 두 강대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영향력을 다투는 국가들이 늘어서 있는 모습 말이다. 미국이 패권을 
유지하려고 애쓰면서 도전자 중국·러시아와 맞붙겠지만, 다른 신흥 열강들도 있다."[33]

그렇다. 자본가들 간의 경쟁이 없는 자본주의는 없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국가들 간의 세력권 
경쟁, 패권경쟁이 없는 자본주의는 없다. 우리가 다른 곳에서 설명했듯이, 1948년부터 1991년 
사이에 일정한 예외기가 존재했는데,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요인에 의해 제국주의 간 패권경쟁
이 제약됐던 기간이다.

a) 소련 및 그 밖의 스탈린주의 국가들을 향한 제국주의 열강들의 공동의 적대
b)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일본 패배의 결과로 제국주의 진영 내 미국의 절대적 패권[34]

그러나 이 특별히 평화로웠던 시기조차도 "냉전"기라 불렸으며, 많은 지역·국지 전쟁을 겪었
다.

제국주의는 경제적으로 독점체들에 의해 그리고 정치적으로 강대국들에 의해 지배되는 글로벌 
자본주의 체제다. 그들은 서로에 대한 맹렬한 노획물 다툼과 세력권 경쟁에서 피할 수 없고 
경쟁자에 대해 우세를 차지하려고 다툰다. 자본주의가 존재하는 한, 즉 생산수단 사적소유 체
제가 직접적인 노동자계급 민주주의와 국유화된 계획경제에 기초한 사회주의 질서로 대체되기 
전까지는 이것이 세계정치를 계속 지배할 것이다.

  6) 역사적인 선구자들: 노획물의 “공정한 분배”를 요구한 독일·이탈리아·일본

미국의 패권을 종식시키는 것이 진보라고 스탈린주의 이론가들은 주장한다. 물론 사회주의자 
누구나 미 제국주의를 혐오하며, RCIT는 다른 진정한 맑스주의자들처럼 패권국 미국 및 그 
동맹국들에 대항하는 해방투쟁을 지지해 온 오랜 전력을 가지고 있다.[35] 그러나 한 강대국
의 지배를 여러 강대국의 지배로 대체하는 것에는 아무 진보적인 것도 없다! 왜 우리가 강도 
한 놈이 지배하는 세계보다 강도 여러 놈이 지배하는 세계를 선호해야 하는가?! 강도들 간에
는 후자의 경우가 보다 ‘공정’하고 ‘개량’일지 모르겠지만, 사회주의자들은 모든 강도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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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국제 노동자계급과 피억압 인민들에게 전자의 경우든 후자의 경우든 "덜 나쁜" 쪽은 없
다. 어느 것도 “차악”이 아니다.

미국의 패권에 대한 러시아와 중국의 도전은 무슨 진보적인 요인에 의해 추동되는 것이 아니
라 세계 강도들의 빅 테이블에서 자신의 "타이틀이 붙은 자리"를 얻고자 하는 이 신참 강도들
의 제국주의적 욕망에 의해 추동된 것이다. 여기에 새로운 것은 없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독일 지배계급의 주요 정파들은 영국·프랑스와는 대조적으로 식민지를 거의 소유하지 못한 통
탄스런 상황을 놓고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 1900년부터 1909년까지 독일의 총리였던 베른하
르트 폰 뷜로는 의회 연설에서 "우리는 태양 아래 우리의 자리를 요구한다"는 유명한 말을 한 
바 있는데, 이는 독일이 식민지에 대한 "공정한" 몫을 가져야 한다는 애기였다. 잘 알려진 바
와 같이, 글로벌 열강이 되기 위한 독일의 드라이브는 필연적으로 기존 패권국 영국에 대한 
적대와 전쟁을 초래했고 이어서 1차 세계대전과 이후 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졌다.

마찬가지로 엔리코 코라디니와 가브리엘레 단눈치오와 같은 이탈리아 배외주의·국수주의자들
도 20세기 초에 그들의 나라가 대국 정치에서 낙오된 "프롤레타리아 민족"이라고 주장했다. "
우리는 이 원칙의 인정에서 출발해야 한다.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있는 것처럼 프롤레타리아 
민족도 있다. 즉, 그 생활 조건이 불리하게 타 민족의 생활 조건에 종속된 민족 말이다...  이
탈리아는 도덕적으로나 물질적으로 프롤레타리아적인 민족이다."[36]

이 사상은 나중에 무솔리니와 그의 파시스트들에 의해 채택됐다. 에티오피아를 상대로 한 전
쟁을 정당화하기 위해 공식 파시스트 신문 아키아이오는 1936년 이탈리아는 그저 "태양 아래 
자신의 자리"를 원할 뿐이라고 주장했다.[37]

그리고 1940년 파시스트 정권이 출판한 공식 <<정치 사전>>은 "태양 아래 자신의 자리를 요
구하는 젊고 강한 국가들"만이 "국가들 간의 다른, 새로운 힘의 균형"을 확립할 수 있다고 선
언했다.[38]

후발 제국주의 열강 일본에서도 비슷한 이론들이 등장했다. 1920년대에, 전향한 맑스주의자 
다카하시 가메키치는 일본이 "쁘띠 제국주의"라는 이론을 개발했다 그는 일본이 "제국주의에 
종속된 나라“라고 주장했다. “그 결과, [일본의] 국제적 계급 위상은 영국·미국과 같은 제국주
의 나라들의 위상이라기보다는, 중국, 인도, 그밖에 제국주의에 종속된 나라들의 위상과 훨씬 
더 일치한다."[39] 따라서 대국이 되고자 하는 일본의 욕망을 지지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는 것
이다.[40]

물론, 후발 열강의 그러한 욕망이 보통 어떻게 끝나는지 역사는 우리에게 가르쳐주었다. 신흥 
열강들이 보다 강해지고 기존 패권국에 도전할 때, 그것은 필연적으로 긴장과 갈등을 유발하
며 궁극적으로 전쟁으로 결과한다. 패권국이 지배적 지위를 지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할 
것이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당연하다. 2천 년 전에 로마제국이 그랬고, 중화제국과 비잔틴제국
도, 그리고 훨씬 최근 19세기와 20세기에 대영제국과 지난 수십 년간의 미국도 그러했다. 마
찬가지로 신흥 제국이 패권국에 도전하려는 것 또한 논리적으로 당연하다. 그러나 그러한 과
정이 평화로운 시기로 결과할 수 있다고 상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당연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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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터무니없이 부조리하다!

결국, 자본주의가 존재하는 한 하나의 제국주의 열강 (또는 한 제국주의 진영)은 경쟁 제국주
의 열강을 정복하려고 할 것이다. 미국이 패권적 지위를 유지해내는 데 성공하거나 아니면 그 
최대 경쟁자인 중국이 기존 서방 지배 질서를 무너뜨리거나 둘 중 하나일 것이다. 따라서 "다
극 세계질서"는 안정적인, 장기적인 일 시기일 수가 없고, 오직 과도기적인 현상일 수밖에 없
다. 여러 제국주의 싱크탱크에서 일하는 미국 학자 앤드류 쿠친스는 다음과 같이 제대로 지적
했다. "중국은 자신의 일방적인 지배가 실제로 모두의 눈에 명확해질 때까지 다극성 이데올로
기에 계속해서 립서비스를 할 것이다."[41]

  
  7) 맑스주의 대 멀티(多)제국주의

요약하자면, 푸틴주의-스탈린주의 "다극 세계질서" 요구는 "태양 아래 자기 자리"를 가지려는 
후발 열강들의 오래된 제국주의적 요구를 재탕한 것에 불과하다. 권위주의 차르 제국에 대한 
동경을 결코 숨긴 적이 없는 푸틴 정권의 제국주의 이데올로그들이 그러한 낡은 이데올로기 
도식을 집어든 것은 그리 놀랄 일이 아니다. 그 보다는 스탈린주의·개량주의 당들이 그러한 
극 반동적인 이론들을 이다지도 열정적으로 지지한다는 게 놀라울 따름이다!

RCIT가 늘 강조해왔듯이, “다극 세계질서” 개념을 제창하는 것은 중·러 제국주의 및 그들의 
미 제국주의 패권 종식 열망을 정치적·이데올로기적으로 지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스탈린주
의·개량주의 당들은 부르주아지의 한 분파에 대항하여 다른 한 분파를 지지하는 오랜 전통 
(소위 “인민전선 전략”)을 가지고 있다. 또한 그들은 제국주의 상호 전쟁에서 한 제국주의 진
영에 대항하여 다른 한 제국주의 진영을 편 들었다. 1930년대와 1940년대에는 사민주의자들
이 독일에 대항하여 서방 제국주의자들을 지지했던 한편, 스탈린주의 당들은 1935-39년 및 
1941-45년에 독일에 대항하여 서방 제국주의자들을 (히틀러-스탈린 조약 기간에는 독일에 암
묵적인 지지를 주면서) 지지했다.

우리가 다른 곳에서 지적했듯이, 그러한 다극체제 개념에 대한 스탈린주의자들의 지지는, 이
론 분야에서는 "일국 사회주의"라는 그들의 오래된 도그마에 그 연원이 있다. 이 이론에 따르
면 제국주의 열강들의 현존에도 불구하고 평화로운 글로벌 체제를 수립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42]

이와 같이 "다극 세계질서"의 제창은 결국 러·중 제국주의를 지지하는 철두철미 사회제국주의
적인 정책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에 불과하다. 서방 나라들의 일부 스탈린주의자들은 
‘자’국 지배계급에 반대하므로 자신들이 "반제국주의자"라고 주장할지도 모른다. 실제로 그러
한 스탈린주의 당들은, 1940-45년에 조국을 "배반"하고 독일 점령 당국과 협력했던 벨기에 사
민주의자 헨드릭 드 만이나 프랑스 사회당원 루도비크-오스카 프로사르만큼이나 "반제국주의"
다. 레닌과 트로츠키는 이러한 세력을 "전도된 사회제국주의자들" ㅡ 즉 자국 제국주의 부르주
아지를 지지하지 않고 다른 "외국" 제국주의 부르주아지를 지지하는 세력 ㅡ 이라고 불렀다. 
그 같은 전도된 사회제국주의자들은 통상적인 사회제국주의자들보다 나을 것도, 더 나쁠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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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그러나 그와 같은 스탈린주의자·개량주의자·민중주의자(포퓰리스트)들의 중·러 제국주의 지지를 
지적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서방 제국주의 국가들을 포함하여 많은 자본주의 나라들
에서 중국·러시아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 물질적 이해가 있는 독점 부르주아지 분파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 우리가 팜플렛 <두 주인을 섬기는 시종>에서 
지적했듯이 브라질,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인도, 많은 아프리카 나라들에서, 그리고 심지어 
서유럽에서도 많은 자본가들이 중국·러시아와 광범위에 걸친 사업 운영을 하고 있다. 친중·친
러 사회제국주의자들이 객관적으로 이들 국내 부르주아지 분파들의 이익 또한 대변하는 이유
다.

결론적으로, "다극 세계질서"는 평화적이거나 진보적인 글로벌 체제를 의미할 수 없고 의미하
지도 않는다. 그 보다는 멀티(多)제국주의 ㅡ 즉 경쟁하는 복수의 강대국들이 지배하는 세계 
ㅡ 를 의미하며, 오직 그것만을 의미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 개념은 털끝만치의 진보도 담고 
있지 않다!

맑스주의자들이 "단극" 제국주의 세계질서에 반대한 것은 그것이 “단극”이여서가 아니라 제국
주의여서 반대한 것이다! 우리는 "단극" 제국주의 질서든 "다극" 제국주의 질서든 그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지 않는다. 우리는 양 ‘질서’에 똑같이 반대한다! 비유하자면, 우리는 또한 애플 
사(社)나 마이크로소프트 사 사이에, 페이스북이나 웨이보 사이에 선호가 없다! 제국주의자들 
사이에, 자본가들 사이에 차별을 두지마라.

RCIT와 모든 진정한 사회주의자들에게, "단극" 제국주의 세계질서에 대한 대안은 "다극성"이 
아니라, 그 어떤 형태든 제국주의 체제를 국제 사회주의로 대체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 모
든 강대국에 대항하여 국제 계급투쟁을 조직하고 세계 프롤레타리아혁명을 준비하는 것이다!  

------------------------------------------
[1] RCIT는 강대국들의 제국주의 상호 패권경쟁을 여러 차례 다루었다. 예를 들어 다음을 보
라. <세계 정세전망 2021-22년: 준 혁명적 세계정세 진입> 
https://blog.wrpkorea.org/2022/05/2021-22.html; 다음 책도 보라. 미하엘 프뢰브스팅, 
<<강대국 패권쟁투 시대에 반제국주의>> 
https://blog.wrpkorea.org/2022/06/blog-post_9.html; 다음 두 팜플렛도 보라. 미하엘 프
뢰브스팅, <제국주의 간 냉전은 어떻게 바이든 하에서도 계속되고 있나> 
https://blog.wrpkorea.org/2022/05/blog-post_10.html; <두 주인을 섬기는 시종 - 스탈
린주의와 제국주의 신냉전> https://blog.wrpkorea.org/2022/05/blog-post_24.html; 이 문
제에 관한 더 많은 문서들을 다음 링크로 들어가서 볼 수 있
다.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china-russia-as-imperialist-powers/ 및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collection-of-articles-on-the-globa
l-trade-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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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중 냉전에 대한 우리의 가장 최근 문서로는 다음을 보라. <칩 제재: 미·중 간 전쟁으로 
가는 또 하나의 행보>, 2022년 10월 25일, 
https://blog.wrpkorea.org/2022/11/blog-post.html. 세계무역전쟁에 대한 우리의 문서들
을 다음 링크에 들어가서 볼 수 있다.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collection-of-articles-on-the-globa
l-trade-war/.

[3] 우리는 서방의 대러 제재에 대한 많은 기사와 성명을 발표했다. 우리의 가장 최근 기사로 
다음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Less Than 9%. Many Western corporations continue 
to make business with Russia despite the official sanction policy, 11 February 2023,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western-corporations-continue-to-
make-business-with-russia/

[4]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RCIT: Threats of Nuclear War between Great Powers. 
On some consequences for the world situation and for socialist tactics in the 
defence of the Ukraine, 5 October 2022,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threats-of-nuclear-war-between-gr
eat-powers/; 다음도 보라. Medina Gunić: Recession, Energy Crisis, Strengthening of 
the Imperialist Blocs – The World Situation will change soon enough, 23 August 
2 0 2 2 ,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world-situation-will-change-soon-e
nough/; 미하엘 프뢰브스팅, <[팜플렛] 세계정세: 글로벌 정치 토네이도의 한가운데서 - 우크
라이나 전쟁/ 제국주의 간 세력권 쟁탈전/ 세계 에너지·식량 위기/ 자생적 대중항쟁 등, 정세 
발전에 관한 노트>, 2022년 10월 6일, 
https://blog.wrpkorea.org/2022/05/blog-post_97.html; 같은 저자, <특별한 폭발적 조합 
- 현 세계정세에 관한 노트>, 6 October 2022, 
https://blog.wrpkorea.org/2022/10/blog-post_12.html.

[5] RCIT는 미국의 아프간 침략과 패배에 대해 일련의 팜플렛과 기사들을 발표했다. 다음의  
우리 웹사이트 특별 하위 페이지에서 그것들을 볼 수 있다.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sia/collection-of-articles-on-us-defeat-i
n-afghanistan/.

[6] 이에 대해서는 다음 글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The Struggle of Revolutionaries 
in Imperialist Heartlands against Wars of their “Own” Ruling Class. Examples from 
the history of the RCIT and its predecessor organisation in the last four decades, 
2 September 2022,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the-struggle-of-revolutionaries-in-imperialist
-heartlands-against-wars-of-their-own-ruling-class/

[7] 우크라이나 전쟁과 현 나토-러시아 분쟁에 관한 160여 편의 RCIT 문서가 다음의 우리 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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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특별 페이지에 수록되어 있다.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compilation-of-documents-on-nato
-russia-conflict/. 특히 다음 문서를 보라. < [RCIT 선언] 우크라이나 전쟁: 세계사적 의의를 
갖는 전환점에서 사회주의자들의 임무>, 2022년 3월 1일, 
https://blog.wrpkorea.org/2022/05/rcit.html; 다음도 보라. 우크라이나 전쟁 1주년에 즈
음한 RCIT 격문 - 영웅적인 우크라이나 인민에게 승리를! 러시아 제국주의에게 패배를! 나토 
제국주의를 지지해선 안 된다!>, 2023년 2월 10일, 
https://blog.wrpkorea.org/2023/02/1-rcit.html.

[8] Joint State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the International Relations Entering a New Era and the Global Sustainable 
Development, 4 February 2022, http://en.kremlin.ru/supplement/5770. 푸틴-시진핑 
회담에 대한 비판적 평가분석 글로는 다음을 보라. 미하엘 프뢰브스팅, <푸틴-시진핑 회담의 
의의 - 러시아와 중국이 공동의 적에 맞서 결속을 과시하다>, 2022년 2월 5일, 
https://blog.wrpkorea.org/2022/05/blog-post_963.html.

[9] President of Russia Vladimir Putin: New Year Address to the Nation, 31 
December 2022, http://en.kremlin.ru/events/president/news/70315

[10] President of Russia Vladimir Putin: Speech at the final plenary session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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